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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산업의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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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수출, 1996년 이후 2025년까지 총 30년 중 24년 1위
• 매년 격차가 있지만, 전체 수출 중 20% 정도. 2025년 전체 수출액 대비 24.4%가 반도체 수출
• 최근 AI 열풍과 맞물려 반도체 비중이 급격히 커진 상황

한국 5대 수출품목 (2015~2025)

1990년 대 이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출처 :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10대 수출 품목(2015~2025)」, 2026 / 단위 : 백만달러



반도체 산업 주식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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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 2026년 6월, 반도체 중심 주가 폭등 (6/14 정점)

• 삼성전자 : 60,000원 대 → 374,500원 (6.2배 상승)

• SK 하이닉스 : 200,000원 대 → 2,987,000원(14.9배 상승)

• KOSPI Index : 2,600 → 9,386(3.6배 상승)

• 주가 폭등에 따라 주식 보유자 증가
•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국인 797만명. 한국 성인의 18.5%가 주식 소유
• 대한민국 성인의 1/3 이상이 주식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

최근 AI 열풍과 함께 반도체 주가 폭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증가



3대 메가프로젝트 이전 쟁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

• 용인 일대는 지금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제조공장(Fab) 다수 배치
• 기존 반도체 공장 이외에 3개의 산업단지 건설 중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 Fab 3기 건설 중. 2026~2029년 완공 예정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 삼성전자 중심. Fab 6기 건설 예정. 첫번째 Fab 2029년 완공 예정
•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 SK 하이닉스 중심. Fab 4기 건설 예정. 첫번째 Fab 2027년 완공 예정

• 2025년 11차 전력계획 수립 당시, ‘기업 추산 자료’를 바탕으로 반도체 업종 2038년 15.4GW 추가 전력수요 전망.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28)」, 2025.2.



3대 메가프로젝트 이전 상황 : AI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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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 :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1단계 완료. 수전용량 135MW. 이후270MW까지 증설 예정

• 2025.9. 감사원 감사보고서 : 통계는 엉터리, 전력효율지수(PUE)는 낮음
• 각 부처별로 데이터센터 개수에 대한 통계마저 제각각.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데이터센터 통계 작성 중. 85개~785개까지 9.2배까지 데이터 개수 다르게 파악
그나마도 감사원이 독자 파악했더니 다수 누락 발견(과기부 80개, 행안부 33개, 산업부 150개 누락)

• 에너지 소비량이나 PUE 신고 또는 공개 의무, 규제기준 없음. 다수 데이터센터 PUE 측정·관리 안함
• PUE 데이터를 제출한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 1.76. 글로벌 평균(1.58)보다 높아 효율이 떨어짐

• 2026.6.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한국데이터센터 시장 2026~2029」보고서
• ‘IT 전력공급 가능량’ : 2020년 398MW → 2025년 1,109MW. 2029년까지 1,569MW 증가 예상

출처 : 감사원,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IV(정보통신 인프라분야) 감사보고서」. 2025.9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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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그룹, SK 그룹 CEO 들과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 기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 단축, 피지컬 AI 전환 가속,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 ‘전격전’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국제사회와의 경쟁을 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 

• 정부 차원의 규제 간소화, 지원책 등을 발표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2026.6.29)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 삼성·SK 그룹과 함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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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그룹 중심으로 4,755조원 투자
•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은 그대로 존속. 마지막 펩 완공 시기를 7~12년 단축. 2030년대 중반 완공

기존 용인반도체 산업단지를 둘러싼 문제는 그대로 있으며, 조기 완공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

•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전체 27.7GW 전력 수요 추가 예상

현재 한국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 26기 전체 용량(26기) 보다 많은 용량

27.7GW = APR1400 (1.4GW) 핵발전소 19.8기 = i-SMR 모듈 (0.175GW) 158.3기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2026.6.29)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 문제 존속. 호남권 추가 반도체 투자

출처 : 뉴시스

출처 : 조선일보



12차 전력계획 수요 예측(2026.8.20) : 약 27GW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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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토론회에서 2040년 131.8~138.2GW 전망
• 2026년 6월말,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 2026년 8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재산정 : 2024년까지 158.4~165.0GW 전망
3대 메가프로젝트로 약 27GW(26.6~26.8GW)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핵발전소 전체 용량 26GW 보다 많음. 1.4GW 급 대형 핵발전소 19기 규모

출처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26.8.20



12차 전력계획 수요 예측 (2026.8.20) : 첨단산업(반도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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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수요 예측 → 기업계획이 그대로 국가계획이 되는 문제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수정없음
• 산업계는 용인·평택·청주 등 수도권과 광주등 호남권 클러스터 전력수요 2040년까지 약 40GW 제출

이중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36.8GW 반영. 나머지 물량(약 3.2GW)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2040년 첨단산업 전력수요 전망(잠정안)

• 전력소비량 : 247.9TWh(2040년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28.0~29.3%)

• 최대전력 : 35.8GW(2040년 전체 최대전력 대비 21.7~22.6%)

• 메가프로젝트 증가분 - 전력소비량 : 141.2~141.5TWh / 최대전력 : 20.6GW

출처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26.8.20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량(전세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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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 13,814ktCO2eq(2025)

Scope 3 : 20,056ktCO2eq(2025)

• 대전광역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2023)의 1.3배
직접(총 배출량) : 5,529ktCO2eq
간접(VKT 기준) : 4,821ktCO2eq
직접 + 간접 : 10,350ktCO2eq

• 삼성전자 전력사용량 : 36,081GWh(2025)

    인천(26,345GWh) + 광주(9,338GWh) 혹은
경상남도 전체 사용량 36,569GWh 와 비슷(2025)

Source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데이터(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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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현재 주요 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재생에너지 제외) : 2034년까지 26.1GW 준공 예정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최대 전력 약 45GW. 20GW 정도의 차이 발생
• 재생에너지와 기존 예비전력을 포함하더라도 석탄·가스 폐지 일정 조정,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예상 

2034년까지 준공될 발전소 현황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LNG와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계속 진행 중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안)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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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석탄·가스·핵발전과 달리 재생에너지 계획은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두고 있는 상황

•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만 맡겨둔 형태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능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부문(공기업과 지자체)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2025년 37GW → 2030년 100GW → 2035년 163GW → 2040년 220GW



2040년 반도체·AI데이터센터 전력소비 
vs 2025년 전력 소비 비교

13

• 2040년 전체 전력 소비량 중 반도체(29.3%)와 데이터센터(11.9%) 비중 41.1% / 현재 전체 산업용 전력소비량의 1.2배

2040년 반도체 산업 전력소비량(247.9TWh) > 현재 수도권 판매 전력량(222.8TWh)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100.6TWh) > 현재 부산+울산+경북 판매 전력량(94.8TWh)

• 3대 메가프로젝트 추가 전력소비량(199.6TWh)> 현재 영남권 전체 판매 전력량(148.1TWh)의 1.3배

출처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 재산정 토론회 자료와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한국전력통계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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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의 핵심은 향후 8년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달려 있음
• 발전소 건설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 이용률 확대 예상.

전력소비 증가 70% 이상이 2034년 이전에 집중
전력소비량 증가의 75.4%, 최대전력증가의 71%가 2034년 이전에 집중



반도체 산업과 핵발전의 시간적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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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열풍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단기간(~2029년까지)에 공장 건설 경쟁에 뛰어듦
• 용인의 경우, 최종 Fab 준공 일정을 삼성전자 2047년→2040년, SK하이닉스 2045년→ 2033년으

로 앞당겼지만, 첫번째 Fab을 제외하고는 세부 일정 나오지 않음
• 광주의 경우, 삼성전자의 첫번째 Fab 만 일정 발표. 이후 계획은 완료 시점도 미정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 일정

3~5년 이내 단기 전력수요 급증에 대한 계획 필요. 그러나 핵발전 증설 등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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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납품 비리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대 후반 전체적인 건설 공사 지연 발생

• 새울3,4호기 공론화로 5개월 건설 중단. 이후 주52시간 도입, 안전기준 강화

이후 시운전 문제로 계속 상업운전 지연 중. 2026년 2월 → 2026년 11월 → 2027년 9월로 사업기간 계속 연장 중

• APR 1400 건설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수년씩 상업운전 지연사태 발생 중

전력계획 반영 핵발전소 준공 예상 기간과 실제 기간

새울3,4호기(신고리 5,6호기)는 전력계획 반영부터 18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건설 중

출처 : 전력수급기본계획(1~11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상업운전은 IAEA PRIS 기준



반도체 산업과 핵발전의 공간적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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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반도체 산업단지(펩4기)를 짓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력 반도체 산업단지는 수도권 밀집
• 2040년 전체 반도체 전력수요 35.8GW 중 6.3GW만 광주에 위치.

나머지 29.5GW는 중부권에 위치. 반면 신규 핵발전소는 영남권에 집중. 

• 송전선로 건설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과 핵발전의 공간적 불일치 발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현재 추진 중인 송전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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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 산단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국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 추진 중 (2026.8.현재)

착수 준비 : 40건 / 입지 선정 : 50건
인허가 : 4건 / 시공 단계 : 5건 / 준공단계 : 0건

• 이에 따라 전국 20여개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환경단체 등으
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
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결성되어 활동 중

• 이들 계획에는 11차 전력계획에 포함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연계 계획, 메가프로젝트 연계 계획 불포함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후 추가 송전선로 계획 수립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모두 영남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남-충청-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추가 송전
선로 건설 계획 추진 될 전망

•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구성에 따라 한빛~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연계 송전망 추가 예정

• 기타 지역별 GW 급 AI 데이터센터 구성에 따라 
송전망 계획 추가 불가피

출처 : 국가기간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



12차 전력계획 수요 예측 (2026.8.20) : 데이터센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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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 역시, 기업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수요 예측
• Rack 당 GPU 랙당 전력량, PUE 개선 등은 옛날 자료 이용. 추후 변경 여부 확인 필요
• 전력수요를 1단계(10.8GW)와 2단계(10GW)로 구분. 이중 1단계 10.8GW만 반영. 2단계는 차기 전력계획에서 검토

• 2040년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잠정안)
• 전력소비량 : 100.6TWh(2040년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11.9~11.4%)

• 최대전력 : 14.2GW(2040년 전체 최대전력 대비 8.6~9.0%)

• 메가프로젝트 증가분 - 전력소비량 : 58.4TWh / 최대전력 : 7.9GW

출처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26.8.20



데이터센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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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NVIDA가 발표한 최신 GPU – Vera Rubin

• NVIDA Vera Rubin NVL 72 : 72개의 Rubin GPU, 36개의 Vera CPU. 800V DC, 
최대 전력 모드 230kW : 가정용 3kW 기준 77가구. 한 층 4가구(2개 라인) 있는 19층 짜리 아파트 전력
발열량 최대 성능모드에서 20만kcal/h : 30평 짜리 아파트 설치 보일러 10대 규모
가격 : 780만 달러 추정(약 116억원) 무게 : 1.6톤

• 1GW 데이터센터 구성시 : Rack 3,620(PUE 1.2 계산시) ~ 4,347개(IT 전력공급가능량) 설치

최신 GPU Rack : NVIDA Vera Rubin NVL 72 1개(Rack) 

Source : NVIDIA Source : Microsoft



변동성이 매우 큰 AI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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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달리 AI 데이터센터는 학습-미세조정-추론 과정에서 다른 전력소비 패턴을 보임
• 특히 추론 과정에서 수십~수백ms 에서 수초 단위로 전력소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패턴을 보임

• 점차 Rack 단위 당 전력밀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크게 나타나며,
슈퍼 커패시터, BESS, 그리드 포밍 인버터 등 다양한 설비가 추가로 필요함

추론 과정의 극단적 변동성을 갖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Source : Yu Sheng et al.,「Power for AI Data Centers: Energy Demand, Grid 
Impact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Energies 2026, 2026.2

학습 미세 조정 추론



미국 각지로 확산되는 데이터센터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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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center Watch 조사, 미국내 데이터센터 반대운동 단체 
2025년 6월 188개 → 2025년 말 396곳 → 2026년 1분기 : 833곳

•

2026년 첫 6주 동안 30개 넘는 주의회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이 300개 이상 발의
15개 주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금지 법안 발의

• 미국 메인주의회, 20MW이상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2027년 11월까지 중단. 미국내 최초 주 의회 통과(2026.4)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법 제정에 이르지는 못함

• 뉴욕주 처음으로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움’ 선언.(2026.7) / 주의회는 20MW 이상 데이터센터 1년 중단 법안 통과. 
주지사는 이법 제정 늦추고 50MW 이상 데이터센터 신규 환경허가 1년 중단

• SK그룹 등은 미국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물량으로 한국으로 유치하는 흐름을 주도.

미국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워지자, 이를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흐름



확인되지 않은 전력 수요, ‘좌초자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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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Telecom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물량 15GW’ 언급
→ 국내 물량이 아니라, 미국 데이터센터 물량이 한국으로 넘어 오는 것을 의미

• 초기엔 AI 모델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직접 데이터센터를 설치했지만, 점차 더 많은 AI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짐에 
따라 데이터센터 공간과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Colocation 과 GPU 클라우드구독 방식의 GPUaaS방식 성행

• 선임대(pre-leasing) : 데이터센터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서 미리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데이터센터 개발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투자금 예상가능. PF와 사업 추진 수월.

• 임대 사업자의 ‘사업 계획’만을 갖고 공적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좌초자산’을 양산할 가능성 농후

미국 데이터센터 물량의 한국 이전. 계약 확인 등 명확한 수요 검증 필요

출처 : CBRE, 「North America Data Center Trends H1 2026」, 2026.8.27출처 : SK Telecom Newsroom



석탄·가스 발전소 옆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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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는 주로 대규모 발전소 인근에 건설. 막연한 전력공급이 아니라, 최인접 전력공급.
•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추진함에 따라 발전소-AI 데이터센터 소비로 수직 계열화 추진. PPA 요구 급증

• SK멀티유틸리티, 300MW 급 LNG·LPG 열병합발전소(2026년 2월, 가동) 

→ SK· AWS 데이터센터.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부. 100MW 급 시작. 이후 증설 예정
• GS 동해 석탄화력발전소(595MW * 2기 = 1,190MW) → AI데이터센터 1단계 100MW 급. 이후 최대 2.4GW까지 증설

•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발전소 이용률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할 것.

석탄·가스 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계획



핵발전을 제외한 주요 발전소 부하율·이용률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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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사이 석탄과 LNG 복합 부하율, 이용률 모두 저하. 
• 이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급전순위 변화, 석탄발전 상한제, LNG 공급 과잉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
• LNG의 경우, 발전소 효율에 따라 한전 자회사와 비한전 자회사 격차. 
• 핵발전은 격납 건물 안전 문제로 다소 등락은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음

•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단기간 전력수요 증가를 석탄·가스발전 이용률 증가로 채우게 될 것으로 전망

출처 : 『한국전력통계』를 정리

급전순위 변화, 석탄발전 상한제, LNG 공급 과잉… 핵발전은 타격 없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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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발표된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

• 3대 메가프로젝트 추가전력 수요를 2035년 기준 169.5TWh로 추정. 해당연도 전력소비량의 약 24%
• 기존 전력계통 조달, 화석연료 중심, 재생에너지 중심의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구분.

• 최대 매년 6,166만톤의 온실가스 배출(2035년) 이에 따라 발전부문 NDC 달성 최대 14년 지연.

•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소가스 직접 배출량 연간 445만톤(2035년)은 별도.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영향에 대한 국가차원의 입장 발표 필요



1989·1994·2003·2005·2012·2026년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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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우리나라 최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영덕, 영일, 울진)

•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영덕 후보지로 등재
• 2003년,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선언 이전 단계에서 영덕 핵폐기장 유치 운동 진행
•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영덕, 경주, 군산, 포항) 진행
• 2012년, 핵발전소 지정 고시되었으나, 2015년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진행

투표자 91.7% 10,274명 반대 투표. 이후 핵발전소 지정고시 백지화

• 그리고 2026년, 또다시 시작된 영덕군의 신규 핵발전소 신청, 그리고한수원의 부지 선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로 고통 받아왔던 영덕

출처 : 조선일보 
1989년 4월 7일자 13면

2003.3.4. 핵폐기장 결사반대 
영덕군민 궐기대회
출처 : 영덕군청 사진 DB

2015.11.11.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출처 : 탈핵신문

2005.9.13. 영덕 핵폐기장반대 결의대회
출처 : 오마이뉴스



핵발전소 10기 위치한 부산·울산에 또 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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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SMR 부지는 고리 1·2·3·4, 신고리 1·2, 새울 1·2·3·4 등 핵발전소 10기 밀집 지역
• 부산 전력자급율 122.6% / 부산·울산·경북 전력자급율 196.9% (2025년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력자급률 100% 이상. 
과거 밀양 송전탑 투쟁도 신고리~북경남 76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둘러싼 투쟁

• 핵발전소 밀집에 따른 위험도 증가, 전력망 불안정, 지역차별과 불평등 문제제기 

그리고 새울 5,6호기까지? 원자로 16기가 모인 세계최대 밀집지가 될 것



온배수 피해 큰 한빛 핵발전소, 추가 2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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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영광 한빛 핵발전소 온배수 배출량 75.7억톤
• 온배수 피해 영향 범위 논란 지속 : 20.2km → 29.7km
• APR1400 온배수는 온도 차이가 더 커서 피해 우려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이어 신규 핵발전소까지 추가 건

설되어 동시 가동 시 인근 해역 온배수 피해 가중 우려

얕은 해안으로 인해 온배수 확산 논란 가중 우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물 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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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전원 공급을 위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논의 중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남 영광 한빛 7,8호기와 울산 울주 새울 5,6호기 건설이 거론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9월 ‘공론화’ 작업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각 핵발전소 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 문제와 맞물려 핵발전소 지역 갈등 확대될 것

출처 : 투데이에너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현황 (총10기)

가동
정지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7회 보고자료, 「계속운전 심사 현황」, 2025.2.13 

핵발전소 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포화율

안전성과 핵폐기물 문제 등 기존 문제는 그대로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핵발전소 경직성 문제

31

2026년 노동절(5.1) 실시간 전력공급 현황

• 2026년 5월 1일 노동절 전력수급 현황. 전체 발전량의 50.1%가 태양광
• 1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태양광 비중이 10%가 되지 못하지만, 일시적인 태양광 다수 현상은 이미 진행 중

• 2032년까지 50% 출력 감발 목표 잡고 있으나, 모든 핵발전소에 적용되지 않으며그나마 제한적인 탄력운전. 
• 재생에너지와의 출력 감발 우선순위 문제, 출력 감발에 따른 요금 정산 문제 등 문제도 남아 있음

출처 :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정리

한수원의 핵발전소 탄력운전 계획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핵발전 충돌 문제 심각해질 것



‘핵발전의 역할’ 공론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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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빛·새울 핵발전소 4기 추가 가능성” 발언

• 2026.9.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토론회(석탄)에서 기
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SMR 전환(Coal to Nuclear) 
검토 내용 포함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전력 급증 대응에서 ‘핵발
전 역할’에 대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3개월 간 공론화 추진 예정
→ 본격적인 ‘증원전 정책’ 추진을 위한 면죄부 성격이 될 것

본격적인 ‘증원전 정책’을 위한 ‘면죄부’ 성격이 될 것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발표자료, 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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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진단 】

• 과도한 수요 예측이라고 비판 받았던 11차 전력계획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가되면서 과거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력 수

요 증가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음

• 현재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업계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는 방안은 비공개

• 부풀려진 전력예측으로 인한 시설 투자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만 낳게 될 것

• 따라서 정부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검증하는 절차 필요

【 제안 】

• 현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수요 인정 기준 공개

→ 업계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업계 전력수요 검증의 ‘절차’라도 공개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선임대 계약’이나 ‘전기사용신청’ 등 실질적인 전력수요가 확인되는 사안을 기준으로 전력수요 상정

• 업황에 따라 수년 단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몇 년 뒤 전력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전설비 계획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불과 수년 전,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건설 중이던 팹도 공사 중단 조치.

→ 데이터센터 임대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짧고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이전하는 특성

→ 현행 전력계획은 ‘설비 증설’에 최적화. ‘설비 폐쇄’ 혹은 ‘계획 변경’에는 취약

업계 전망만 반영한 부풀려진 수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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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진단 】

• 12차 전력계획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40년 220GW 설치라는 담대한 계획을 발표. 이는 ‘쉽

지 않으나 반드시 넘어야 할 목표’로 긍정성을 갖고 있으나, 이행 방안에 대한 세밀한 접근 필요

• 그간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그러나 기존 에너지원

의 감소가 없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매우 강함

• 특히 일부 지역에선 기존 화석연료·핵발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력수요를 추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일들이 반복되

고 있음.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어나지만, 기존 발전원의 문제점과 송전선로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제안 】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역별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광역지자체-기초

지자체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중앙 정부의 공기업과 지자체 공기업(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기초 지자체와 협동조합·민간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석탄과 함께 ‘추가 LNG 발전 증설 중단·단계적 감축’ 원칙을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력설비 

증설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별 전력자급률,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급률을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력

자급을 촉진하여야 할 것임

담대한 지역 분산형 재생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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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진단 】

• 현재의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업계의 전력 공급 요구는 이전 시대에 경험했던 전력수요와 전혀 다른 양상임. 지금까지 전력업계는 

수 년 이내 수십GW 전력을 공급해 본적이 없으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이 매우 어려운 요구임.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송변전시설, 발전소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와 전력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매우 높은 상태.

• ‘정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의 무제한 공급’ 신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해외의 경우,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전력수급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임.‘민영화된 전력 시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반대로 ‘무조건 공급해줘야 하는 전력공급 의무’인한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 특히 반도체산업단지에 대한 한전의 송전망 

건설 비용 부담이나,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 검토 등은 민영화 문제와 별개의 사고해야 할 것임. 이미 대규모 송전망 

건설로 인한 인력과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까지 반영할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할 것임.

• 이를 ‘적기 공급 노력’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갈 경우, 전력공급 불가 사태 직면뿐만 아니라사회적인 갈등만 크게 될 것

【 제안 】

• ‘전력공급 상한제’와 같은 형태로 정부와 한전의 전력공급 능력을 고려한 상한을 둘 필요 있음. 상한을 넘어서는 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자가발전등 다른 방안 고려.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와 한전이 전력을 ‘무제한 공급’을 전제로 작성. 하지만 기술, 재정,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는 실현될 수 없음. 업계의 전력수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두는 것이 필요

전력공급 상한제 : 전력공급 시기, 지역, 송전망을 고려한 현실적인 전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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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산업 –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 산업은 많은 전기와 물을 소비하고, 소음·진동 등 환경 부하

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AI 산업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생태 용량’을 벗어나는 AI 산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필요

특히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데이터센터 ‘지역 경제 활성화’ 주장은 명백한 허상

또한 미국 데이터센터 반대운동 여파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한국으로 몰려 올 것으로 예상

• 이에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산업의 규모는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 필요

전력과 물 공급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의 생태적 용량 한계는 명확.

다른 산업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AI 산업의 적정한 생태 용량을 고민해야 할 것임.

이는 반도체와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에너지 효율, 물 재활용률,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등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정보공개와 의사결정구조 참여까지 매우 폭넓게 고민 필요.

• 지역별 적정 ‘생태 용량’과 ‘에너지 충족성(Sufficiency)’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는 가운데 AI 산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시민사회 내부 논의 필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반도체·AI 산업 규모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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